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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수양관 (신동읍 동강로 836) : 담당사역자 권무일 목사 향동캠퍼스 (덕양구 꽃마을로 층) : 담당사역자  권윤석  목사    42, 9

(대한기독교 나사렛성결회 상암동교회)

Rev. Dr. Min-Gyoo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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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등록 새가족 New Registered Members of Our Congregation in 2025

       28,331,600 원

          1,299,826,194 원

             4,032,471 원 

              21,621,491 

          1,289,083,614 원

        10,742,580 원 

원

“상암동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국내선교 (4) Local Mission

해외선교 (3) Overseas Mission

상주교회 (주용은)

시내장로교회 (최정관)

예닮교회 (조원혁)

주안교회 (엄명섭)

대만 (김성문/조숙순)

키르키즈스탄 (정치훈)

태국 & 미얀마 (권동환/김연범)

기관선교 (2) Christian Institution Mission

총회북한선교

나사렛대학교

◈ 새가족 오리엔테이션 매주일 9:45~10:20 (5층 새가족양육실)

(1층) 김태희            (2층) 이명숙    (본당) 박인선 김선순  

 (1층) 김광동  조월심  (2층)  이성애   (본당)  소경선  안지원  이미화   (4층)  유미경  유희숙  조선화     

  조정환 남철희  송지훈  조정환  최두환  강효진

9월 19일교회 청소봉사자 (각 선교회) 9월 26일

설 교   노 트

New Registered Members of Our Congregation in 2025

십일조헌금 일 반 헌 금 0436-0900-0334-1 0436-0900-1381-1

은행(새마을금고) 예금주(상암동교회)온라인 헌금계좌

                        

인    도    자      1부 

2부 

3부 

    1부 

2부 

3부 

교    역    자 교    역    자 

권병수 장로  도명락 장로     

 권병수 장로   최창수 장로   

송두성 안순자 유희숙 이가희 최금님

강경자 김은해 신정화 신화옥 최양숙 이경희   

교역자

                        

인도 : 유덕선     말씀 : 신민규 담임목사 목사       인도 : 한희나 , 김은성 목사  말씀 : 신민규 담임목사  

1부 부활절 촛불예배 (오전6:00)  3부 은혜예배(오전10:30)  2부 전통예배(오전9:00)  

최창수 장로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1, 2, 3절)

교독문  65번
(시편 149편)

아바딤 찬양단

아바딤 찬양단

늘 지켜주시리
(임마누엘 찬양대)

주 음성 외에는 
(찬  446장)

영 상 광 고

다  같  이

다  같  이

주여 내 맘 어루만지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합심기도 
Choir Song

합심기도 
Choir Song

찬 양 단 

찬      양
Choir Song

찬      양
Choir Song

                                                

열왕기상 18: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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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예배실

향동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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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 

오션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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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하우스

향동캠퍼스

각교회 전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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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 스트림 리버 오션 라이트하우스

열왕기상 18:41-46엘리야 - 작은 구름에서 큰 폭우로

엘리야-작은 구름에서 
큰 폭우로 

남선교회(694) 여선교회(691) 남선교회(400) 여선교회(470) 

민병석 장로

소년부 "믿음 챌린지 캠프 2"

돕고있는 형제교회 및 선교사 
Brother's Church and Missionaries Helping

                                                                                                
다윗이 위대하게 된 3대 신앙    

신민규 담임목사 

· 성   경 

· 말   씀

· 설교자 

                                                                        

   인도 & 말씀 : 류욱렬  목사

1부 묵상예배(오전7:30)  

1st  Service (Meditation)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1, 2, 3절)

정신 못차린 자 

열왕기상 20:31-43

영 상 광 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  322장)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시편 131:1-3소경옥 권사 (다음주: 강경자 권사)

최충현 집사
(실행제직)

                                                                                                                                                

(번역) 김기호 집사(번역) 이와가타 집사

※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도명락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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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숙

김 ○ 은

이 ○ 윤

장 ○ 정 

박 ○ 인

장 ○ 희

이 ○ 엽 

이 ○ 아

조 ○ 애

염 ○ 석

손 ○ 지

     

상   암   동
상   암   동
도   내   동

상  암  동
남 가 좌 동
남 가 좌 동
상   암   동
송  도  동
송  도  동  
  

514여선교회

309여선교회

spring청년공동체

406여선교회

406여선교회

406여선교회

400남선교회   

406여선교회

406여선교회

569남선교회

558여선교회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김애순
김애순    

원 ○ 호

양 ○ 훈

김 ○ 식

문 ○ 석

김 ○ 신

서 ○ 근

이 ○ 훈 

김 ○ 정

안 ○ 혜 

김 ○ 섭

김 ○ 림    

  

                     

  

  

향 동 캠 퍼 스

400남선교회

향 동 캠 퍼 스

400남선교회

406여선교회

309남선교회

400남선교회  

406여선교회

406여선교회

400남선교회

spring청년공동체

  
   
  

스스로
김슬옹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김다은
스스로 
스스로
이은진 
이은진
현태민                 

  

5월 31일

6월 21일

6월 21일

7월 12일 

7월 12일

8월 2일

8월 16일 

8월 16일

8월 23일

8월 23일

9월 6일   

 

 

3월 8일

3월 15일

4월 19일

4월 26일

4월 26일

5월 3일

5월 17일

5월 17일

5월 17일

5월 24일

5월 24일   

                                                                                                                                                                                                                                                                                                
· 말   씀

· 설교자 신민규  담임목사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출 34:21-24)

열왕기상 18:41-46

· 기   도 

1. 2026년 후반기 두이레 특별 새벽기도회

2. 제 27회 이웃사랑 나눔바자회 

■

■

■

■

■

■

일시 : 9월 19일(토)까지 오전 5:50

주제 : ‘나그네의 노래’ : 

눈물 골짜기를 지나 기쁨의 시온으로 

강사 : 신민규 담임목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시: 9월 19일(토)

바자회 선판매 및 선교회별 판매 목록 안내

 1) 간장 1L, 10,000원 

 2) 515 남선교회 : 홍성 한우 국거리, 불고기

 3) 569 남선교회 : 고사리, 취나물 

 4) 604 남선교회 : 광천김

 5) 658 남선교회 : 마스크팩, 인삼 및 오징어튀김, 

                      면도기, 칫솔

 6) 694 남선교회 : 사과, 포도, 과즐, 샤인머스캣(즙)

 7) 406 여선교회 : 유치원 키즈존 운영, 

                      재활용품(어린이 헌옷, 책, 장난감)

 8) 470 여선교회 : 분식류(떡볶이, 순대등), 아로니아청

 9) 514 여선교회 : 양념제육, 젓갈, 양말

 10) 558 여선교회 : 국수, 육개장, 헌옷, 비누, 마스크팩 

 11) 624 여선교회 : 꿀, 돼지감자가루, 김치부침개

 12) 658 여선교회 : 플리츠 주름옷, 식혜, 인절미

 13) 691 여선교회 : 호박죽, 모자, 가방 및 잡화

 14) 724 여선교회 : 미역, 멸치, 진미채

 15) 750 여선교회 : 영광모시떡, 송편, 참기름, 들기름등

 16) 향동 남선교회 : 탕수육

 17) 향동 1여선교회 : 집된장 및 간장, 나물(고사리)

 18) 향동 2여선교회 : 소프트 아이스크림

 19) 스프링 공동체(청년) : 붕어빵, 수제쿠키, 음료수 

헌옷 기부 요청

 집에서 입지 않으시는 옷을 깨끗이 세탁하여 교회 1층 

계단으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9일(토) 토요찬양기도회는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 

일정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각 선교회별 지정된 장소

일시: 2026년 9월 20일 오후 2시30분

장소: 2층 본당

  9월 정기 실행제직회  

      일시 및 장소 : 오늘 오후 1:30 / 502호

  협력사역회 회의

      일시 및 장소 : 오늘 오후 3:30 / 501호

9월 17일(목) : 나사렛학원 법인사무국

9월 20일(주일)~10월 2일(금) : 

    나사렛 국제총회 이사회 (미국)  

3. 9월 19일 토요찬양기도회 안내 

4  선교회 모임 안내

5

.

. 예배찬양학교 제2회 수료발표회

6. 교회 모임 안내

7. 담임목사 동정

■

■

■ 

■ 

■ 

■ 

벽돌 공장에서 일하던 11살의 미국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인생을 바

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소년은 성경을 갖고 싶었

습니다. 그러나 저금통을 모두 털어도 가진 돈은 75센트뿐이었습니다. 결국 소년은 3달러짜리 성경

을 할부로 구입했습니다.이 소년이 훗날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가 된 존 워너메이커입니다.어느 날 한 

신문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지금까지 투자한 것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입니까?”워

너메이커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제가 11살 때 3달러를 주고 산 성경이 최고의 투자였습니

다. 그 성경이 오늘의 저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어린 시절 구입한 한 권의 성경은 그에게 단

순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삶의 방향을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책이었습니다.그

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Elijah – From a Small Cloud to a Torrential Rain以利亚：从一小片云到倾盆大雨

﻿ 若要举出旧约中最具代表性的人物，摩西与以利亚当属其中。在登山变像之时，与耶稣同时

显现的两位，正是摩西与以利亚。以利亚是在北国以色列与拜偶像之风相争的先知；他祷告的

时候，天上降下火来，又使关闭了三年六个月的天再次降下雨来。弟兄姊妹，那么以利亚是如

何祷告，以致 神以火与雨来应允他的呢？

第一，以利亚是“重修祭坛”的人。迦密山上原有耶和华的祭坛，却因巴力与亚舍拉的偶像敬

拜而遭毁坏。以利亚首先重修了这毁坏的祭坛。巴力与亚舍拉的先知共八百五十人大声呼求、

跳舞、割伤自己的身体，却得不到任何回应。然而以利亚重修耶和华的祭坛并祷告之后，天上

降下火来，烧尽了燔祭、木柴、石头、尘土，甚至沟里的水也烧干了。百姓见了就说：“耶和

华是 神！耶和华是 神！”（王上 18:39）。祷告之前当先恢复的，是敬拜的祭坛。我们当省

察自己生命的中心是否仍有敬拜，与 神的关系是否端正。敬拜恢复之时，祷告才能达到天上， 

神的作为也随之开始。

第二，以利亚是“跪地恳求”的人。亚哈上去吃喝，以利亚却上到迦密山顶祷告。他屈身在

地，将脸伏在两膝之中。这是“除了 神以外别无出路， 神必须应允”这般迫切信心的表现。

圣经说以利亚与我们是性情相同的人；他蒙应允，并非因他与众不同，而是因他恳切祷告，天

才为之关闭又重新开启。恳切的祷告能改变人心，也能救人性命。王的心也在 神的手中，再顽

固的人， 神也能改变。乌云密布之时，不要灰心；大雨来临之前，乌云总要先出现。今日的艰

难，或许正是 神即将倾降祝福之甘霖的前兆。

第三，以利亚是“不放弃祷告”的人。以利亚吩咐仆人去观看海面，仆人一连六次回答说：

“没有什么。”以利亚仍吩咐他再去查看，直到第七次。若是合乎 神心意的祷告，就当相信必

蒙应允，不可放弃。到了第七次，仆人回报说：“我看见有一小片云从海里上来，不过如人手

那样大。”（王上 18:44）。虽然眼前还看不见大雨，只见一小片云，以利亚却已凭信心听见

了大雨的声音，于是吩咐亚哈趁雨还未阻路，赶紧坐车下山。不久，天因风云而变黑，降下大

雨。亚伯拉罕以献以撒的顺从、约瑟在患难中持守的正直信心、雅各至死不放手抓住 神的恳

切，都感动了 神的心。 神所使用的不是完全的人，而是真实相信、至死顺从的人。不放弃的

祷告，能够感动 神的心。

第四，以利亚是“感恩”的人。一片如手掌大小的云，在人看来微不足道，但以利亚却将它看

作 神应允已经开始的凭据。 神的作为起初并不宏大，而是从微小的信心、顺从与感恩开始

的。耶利哥城绕行六圈时毫无动静，直到第七圈城墙才倒塌；乃缦在约旦河中浸了六次仍无变

化，直到第七次才得洁净。迦拿的婚宴上，平凡的水变成了美酒；微小的芥菜种也长成飞鸟宿

枝的大树。若只盯着没有的，就会心生埋怨；但若看 神此刻所赐下的，就能存感恩的心。每日

的饮食与衣裳、家庭与儿女，乃至今日仍能存活的生命，都是恩典。为微小之事感恩的人，其

实早已是富足的人。

亲爱的弟兄姊妹，以利亚的祷告，是恢复破损祭坛的祷告，是跪地恳求的迫切祷告，是不放弃

的祷告，也是珍惜微小应允、心存感恩的祷告。我们也当先恢复敬拜的祭坛；在艰难中恳切向 

神祷告，纵然一无所见，也不轻言放弃；并且要珍惜那看似如手掌般微小的应允，心存感恩。

当我们凭信心紧紧抓住那一小片云的时候， 神必将它化为倾盆大雨。愿藉着微小的信心、微小

的顺从、微小的感恩，经历 神浩大作为的，就是在座的各位，我奉主的名如此祝福大家。

If we were to name the most representative figures of the Old Testament, Moses and Elijah would be among 
them. These two were precisely the ones who appeared with Jesus on the Mount of Transfiguration. Elijah 
was a prophet who fought against idolatry in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When he prayed, fire fell from 
heaven, and after three and a half years of drought, rain again fell from the closed heavens. So how did 
Elijah pray that God responded with fire and rain?

First, Elijah prayed after repairing the broken altar. On Mount Carmel there had originally been an altar to the 
LORD, but it had been torn down due to the worship of Baal and Asherah. Elijah’s first act was to rebuild 
that broken altar. The 850 prophets of Baal and Asherah cried out loudly, danced, and even cut themselves, 
but received no answer. Yet when Elijah repaired the altar of the LORD and prayed, fire fell from heaven and 
consumed the burnt offering, the wood, the stones, the dust, and even the water in the trench. The people 
confessed, “The LORD—he is God!”  (1 Kings 18:39). What must be restored before prayer is the altar of 
worship. We must examine whether worship is alive at the center of our lives and whether our relationship 
with God is right. When worship is restored, prayer reaches heaven, and God’s work begins.

Second, Elijah knelt down and prayed earnestly. Ahab went up to eat and drink, but Elijah went up to the 
top of Mount Carmel to pray. He bowed down on the ground and put his face between his knees. This was 
a desperate expression of faith that said, “There is no way but God; God must answer.” Scripture says that 
Elijah was a man with a nature like ours. It was not because he was a special being that he received answers, 
but because he prayed earnestly that the heavens were shut and then opened again. Earnest prayer changes 
people’s hearts and saves lives. The king’s heart is in the hand of the LORD, so even the most stubborn 
person can be changed by God. Do not be discouraged when dark clouds gather; before the heavy rain 
comes, the clouds appear first. Today’s difficulties may be the precursor to the downpour of blessing that 
God is about to pour out.

Third, Elijah did not give up but prayed to the end. Elijah told his servant to look toward the sea. But six times 
the servant reported, “There is nothing.” Still Elijah said, “Go back seven times.” If our prayer is in line with 
God’s will, we must believe in the answer and not give up. On the seventh time, the servant reported that a 
cloud as small as a man’s hand was rising from the sea. There was not yet any heavy rain—only a tiny cloud—
but Elijah already heard the sound of heavy rain by faith. So he told Ahab to hitch up his chariot and go 
down before the rain stopped him. Eventually the sky grew dark and a great rain came. Abraham moved 
God’s heart through his obedience in offering Isaac; Joseph through his faithful integrity in suffering; Jacob 
through his desperate clinging to God to the end. God does not work through perfect people, but through 
those who genuinely believe and obey to the end. Prayer that does not give up moves the heart of God.

Finally, Elijah treasured the small sign and gave thanks. The small cloud the size of a man’s hand seemed 

insignificant in human eyes. But Elijah saw it as the evidence that God’s answer had begun. God’s work does 
not start out big. It begins with small faith, small obedience, and small gratitude. Until the seventh day of 
marching around Jericho, nothing changed—but on the seventh day, the walls fell. Naaman saw no change 
until he dipped seven times in the Jordan—but on the seventh time, he was cleansed. At the wedding in 
Cana, ordinary water became wine; a tiny mustard seed grew into a tree where birds nested. If we look only 
at what we lack, we complain; but if we look at what God has already given us, we can give thanks. The 
food we eat, the clothes we wear, our family, our children, the very life we have to live this day—all are grace. 
Those who are thankful for small things are already rich.

Dear saints, Elijah’s prayer was a prayer that restored the broken altar, a prayer of earnest kneeling, a prayer 
that did not give up, and a prayer of gratitude that treasured even a small answer. We too must first restore 
the altar of worship. In the midst of difficulties, we must pray earnestly to God and not give up even when 
nothing seems visible. And we must treasure even a small answer like a hand-sized cloud and give thanks. 
When we hold onto one small cloud by faith, God turns it into a torrential rain. I pray in the Lord’s name that 
you may experience God’s great work through small faith, small obedience, and small gratitude. Amen.

旧約の代表的な人物をあげるなら、モーセとエリヤをあげることができます。変貌山でイエス様と共にあら
われた２人が、このモーセとエリヤでした。エリヤは北イスラエルで偶像崇拝と戦った預言者であり、祈る
と天から火がくだり3年6カ月間閉ざされた天から再び雨が降りました。それではエリヤはどのように祈祷し
たので、神様が火と雨で応えたのでしょうか?

第一に、エリヤは崩れた祭壇を修築した後祈祷しました。カルメル山は本来、主の祭壇がありましたが、バ
アルとアシュラ崇拝により崩れてしまいました。エリヤは最初に崩れた祭壇を再び築きました。バアルとア
シュラの預言者850名は大声で叫び踊りながら、自分の体を傷つけましたが、なんの応答もありませんでし
た。しかしエリヤが主の祭壇を修築し祈ると、天から火がくだり燔祭物と木と石と土、溝の水まで燃えまし
た。民は「主は神様である」と告白しました。祈りよりもまず回復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礼拝の祭壇で
す。自分の人生の中心に礼拝があるのか、神様との関係が正しく立てられているのかを振り返らなければな
りません。礼拝が回復するとき、祈りは天に届き、神様の御業が始まります。

第二に、エリヤは跪いて切実に祈りました。アハブは食べて飲むたまにのぼってきましたが、エリヤはカル
メル山の頂上に祈るためにのぼってきました。彼は地に跪き、顔を膝の間にうずめました。それは「神様以
外に道はありません。神様が応えてくださ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という、切実な信仰の表現でした。聖書
は、エリヤが私たちと同じ性質を持つ人であったと語ります。彼が特別な存在だったから応答を受けたので
はなく、切に祈ったからこそ、天が閉じられ、再び開かれたのです。切なる祈りは、人の心を変え、いのち
を生かします。王の心も神様の御手の中にあるので、最も頑なな人であっても、神様は変えることができま
す。黒い雲が押し寄せるとき、落胆してはいけません。大雨が降る前には、必ず黒い雲が先に現れます。今
日の困難は、神様が注がれる祝福の恵みの豪雨を知らせる前兆であるのかもしれません。

第三に、エリヤは諦めずに最後まで祈りました。エリヤは従者に海の方を見てくるように言いました。しか
し従者は六度も「何もありません」と答えました。それでもエリヤは「七度目まで行きなさい」と言いまし
た。神様の御心にかなう祈りであるなら、応答を信じて決してあきらめてはなりません。七度目になったと
き、従者は海から人の手ほどの小さな雲が上るのを見たと報告しました。まだ大雨どころか、雲はほんのひ
とかけらにすぎませんでした。しかしエリヤはすでに信仰によって「大雨の音」を聞いていました。そのた
め、アハブに雨で道がふさがれる前に、急いで戦車を走らせて下っていくよう告げたのです。やがて天は暗
くなり、大雨が降り始めました。アブラハムはイサクを献げる従順によって、ヨセフは苦難の中でも正直な
信仰によって、ヤコブは神様を最後まで離さない切なる心によって、神の心を動かしました。神様は完璧な
人を用いられるのではなく、真実に信じ、最後まで従う人を通して働かれます。あきらめない祈りが、神様
の心を動かすのです。

最後にエリヤは小さなサインを貴く考え感謝しました。手のひらほどの小さな雲は、人の目には取るに足り
ないものに見えました。しかしエリヤは、それを神様の応答が始まったしるしとして見ました。神様の御業
は初めから大きく現れるのではありません。小さな信仰、小さな従順、小さな感謝から始まります。エリコ
の城壁も、六周目までは何の変化もありませんでしたが、七周目に崩れ落ちました。ナアマンも、ヨルダン
川に六度入ったときまでは何も起こりませんでしたが、七度目にきよめられました。カナの婚礼では、ただ
の水がぶどう酒となり、小さなからし種は、鳥が巣を作るほどの大きな木に成長しました。ないものばかり
見つめると不満が生まれます。しかし、今神様が与えてくださっているものを見つめるなら、感謝すること
ができます。食べる糧、身にまとう服、家庭と子供、そして今日を生きるいのちも、全てが恵みです。小さ
なことに感謝できる人は、すでに豊かな人です。

愛する皆さん、エリヤの祈りは、崩れた祭壇を立て直す祈りであり、跪いて捧げた切なる祈りであり、決し
てあきらめない祈りであり、小さな応答も尊く受け取る感謝の祈りでした。私たちもまず、礼拝の祭壇を回
復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困難の中で神様に切に祈り、何も見えなくてもあきらめてはなりません。そし
て、手のひらほどの小さな雲のように見える応答であっても、それを尊く受け取り、感謝しなければなりま
せん。小さな雲ひとつを信仰で握るとき、神様はそれを大きな豪雨へと変えてくださいます。小さな信仰、
小さな従順、小さな感謝を通して、神様の大いなる御業を体験する主の民となりますよう、主の御名によっ
て祝福します。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모세와 엘리야를 들 수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두 사

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우상숭배와 맞서 싸운 선지자였으며,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에서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기

도했기에 하나님께서 불과 비로 응답하셨을까요?

첫째,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후 기도했습니다. 갈멜산에는 원래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지만,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인해 무너져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제일 먼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큰 소리로 부르짖고 춤추며 자기 몸을 상하게 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

나 엘리야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 도랑의 물까

지 태웠습니다. 백성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기도보다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예배의 제단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예배가 살아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

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기도가 하늘에 닿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둘째,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지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

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는 땅에 꿇어 엎드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합니다”라는 절박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우

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

기 때문에 하늘이 닫히고 다시 열렸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립니다.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가장 완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올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큰비가 오기 전에는 먹구름이 먼저 나타납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부으실 

축복의 장맛비를 알리는 전조일 수 있습니다.

셋째,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

러나 사환은 여섯 번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면 응답을 믿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가 되었을 때 사

환은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 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고 보고했습니다. 아직 큰비는커녕 구름 한 조각만 보였

지만, 엘리야는 이미 믿음으로 큰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비에 막히기 전에 마차를 타고 내

려가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비가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는 순종으로, 요셉

은 고난 가운데 정직한 믿음으로, 야곱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

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하게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작은 싸인을 귀히 여기며 감사했습니다. 손바닥만 한 작은 구름은 사람의 눈에는 보잘

것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 증거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크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믿음과 순종, 작은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여리고 성도 여섯 바퀴를 

돌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일곱 번째에 무너졌습니다. 나아만도 요단강에 여섯 번 들어갈 때까지 변화

가 없었지만 일곱 번째에 깨끗해졌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는 평범한 물이 포도주가 되었고, 작은 겨자

씨는 새들이 깃드는 나무로 자랐습니다. 없는 것만 바라보면 불평하게 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

라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먹을 양식과 입을 옷, 가정과 자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생명도 모두 은혜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부유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는 기도였고, 무릎을 꿇는 간절한 기도였으며,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고, 작은 응답을 귀히 여기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먼저 예배의 제단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손바닥

만 한 작은 구름처럼 보이는 응답도 귀히 여기며 감사해야 합니다. 작은 구름 하나를 믿음으로 붙들 때 하나

님께서는 그것을 큰 폭우로 바꾸십니다. 작은 믿음과 작은 순종, 작은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エリヤ - 小さな雲から豪雨に  1 Kings 18:41–46 王記上 18:41-46 ﻿ 王上 18:41-46

원 흥 동
구 로 동
삼 성  동
상 암 동
상 암 동
상 암 동
상 암 동
상 암 동
증 산 동 
증 산 동
응 암 동  
    
    

신민규 목사

(번역) 김은성(Kevin Jin) 목사

엘리야-작은 구름에서 
큰 폭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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